우리나라의 이공계 인재의 수요와 공급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염려하면서도 이공계 인력을 과잉공급하는 것은 이공계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공계는 매년 7만명정도 과잉공급중이고 우리나라의 이공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막상 필요한 고급 이공계 전문인력은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공계 인재양성은 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지나친 양적 성장은 경계하는 것이 수요공급의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성공적 벤처의 개념

성공한 벤처를 이룩하면 대기업이 그 열매를 빼앗아 간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창의적 연구결과를 대기업이 앗아간다는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많은 경우 소규모 창업을 통한 벤처가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마케팅, 자금확보, 지속적 연구개발능력, 국제적 협력능력면에서 역량이 제한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벤처의 단계이론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이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과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단계에는, 연구개발결과, 혹은 그 기업 자체를 대기업에 인계하는 것이 성공적 벤처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다. 기술시장이 활성화 되어 이런 거래가 효과적으로 일어나면 벤처기업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R&D 투자의 바람직한 구조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 1조원의 10% 정도만 대학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은 90%를 대학에 투자되고 있다. 이 결과 미국대학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이 되고 우수한 인재가 세계적으로 모여 든다. 우리나라는 주제별 출연 연구기관 위주로 연구를 추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기관간의 협력이 어렵고, 대학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고 인재양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이 구조를 바꾸어야 지식사회에 대비한 대학과 연구체계가 갖추어 질 수 있을 것이다.

